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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·관이 함께 폭증하는 마약류 중독의 
치료·재활·예방 방안 모색

- 제6회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 정신건강 심포지엄 개최(11.15) - 
- 마약류 중독의 회복을 위한 민관 전문가와 당사자,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-

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(센터장 곽영숙)는 11월 15일(금) 국립정신건강센터 

11층 열린강당에서 마약류 중독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민·관 

전문가, 당사자 및 국민이 함께 중독 분야 정신건강에 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

심포지엄을 개최한다.

 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최, 대한법정신의학회 주관으로 최근 

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·재활·예방과 관련하여 

중독의 실태, 치료 및 회복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

마련되었다.

  이번 심포지엄은 총 3부로 진행되며, 1부에서는 ‘마약류 중독의 치료’를 

주제로 ▲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방안 ▲마약류 중독 치료의 실태와 

문제점 ▲마약류 중독 치료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, 2부에서는 ‘마약류 

중독의 재활과 예방’을 주제로 ▲중독재활시설 실태와 발전방안 ▲병원 기반 

마약류 중독자 회복지원방안 ▲지역사회 기반 마약류 중독자 회복지원방안에 

대한 발표가 이어진다.

 

  3부에서는 ‘마약류 중독 회복,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’

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. 보건복지부·법무부·식품의약품안전처 

마약퇴치운동본부·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학회, 중독전문병원 

전문가가 치료와 회복, 예방까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

진행한다. 토론에는 ▲박성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책임관 ▲이승엽 가톨릭



대학교 의과대학 교수(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독특임이사) ▲천영훈 인천참사랑

병원장 ▲박영덕 식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중독재활센터장 ▲한부식 김해

다르크(DARC) 리본하우스 시설장 ▲김상철 대표(베델회복공동체 대표, 영화 ‘중독’ 

감독) 등이 참여한다.

  이날 행사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

유튜브 채널(http://youtube.com/@ncmh_kr)을 통해 생중계 예정이다.

 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“마약류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

영향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것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의 

첫 걸음이다”라며, “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을 위해 

민·관이 상호 협력하여 다양한 자원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 

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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